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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주요 업무 사례▐ 

 

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

[대상판결 : 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5다209699 판결  취업규칙무효확인] 
 

피고 회사는 A, B, C 세 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, 2006년 B 사업장을 매각하고 관련 인적 조직을 

A 사업장에 통합하였습니다.  원고는 피고 회사 B 사업장 소속이었던 근로자로서 2000년 이후 현재

까지 산재휴직 중인 사람인데, 2006년 B 사업장 매각으로 인하여 A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

니다.  한편, 피고 회사는 2006년 1월 10일 A 사업장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2006년 6월 1일 취업

규칙을 개정하였는데, 개정된 취업규칙에는 “휴직 중에는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”는 

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. 
 

원고는 개정 취업규칙으로 인하여 휴직 중인 원고가 승급 및 평가인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

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고, 또한 위 취업규칙 변경은 A 사업장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을 

뿐 원고가 속한 B 사업장 노동조합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취업규칙 

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. 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휴직 중에는 승급 및 평가인상을 

실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
 

그러나 대법원은,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, 휴직 중에는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

는다는 조항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고 종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

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. 
 

지평 노동팀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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